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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정기적 시력검진 실태에 관한 연구

이옥진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2007년 6월 4일 받음, 2007년 7월 7일 수정본 받음)

································································································································································································································

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시력검진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안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실시
를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59.21%가 정기적 시력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정
기적 시력검진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시출신의 정기적 시력검진률이 43.07%, 농·어촌출신이 24.32%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p<0.05) 4년제 대학생의 정기적 시력검진률이 65.71%, 2-3년제 대학생이 27.64%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시력을 교정한 대학생의 정기적 시력검진률이 50.25%, 시력을 교정하지 않는 대
학생이 23.36%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주제어: 대학생, 정기적 시력검진, 학제, 시력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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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력(visual acuity)이란 물체의 존재와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눈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에 속하며 이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기능의 상태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1].

그러나 시력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한계, 망막

흐린점 크기, 수차, 조명, 대비, 심리적 요인, 나이, 시간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

며 무엇보다 굴절이상이나 질환에 의해 시력 이상이 나타

나게 된다[2]. 따라서 눈의 건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시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통해 시

력의 변화정도와 굴절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연령별에 따른 변화는 시대와 무관하게 굴절이상안이

1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이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3] 학령기의 시력검진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력검진에 관한 연구로는 유

치원 원아의 시력측정 및 생활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와[4,5]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에 관한 보고 등이 있으

며[6-10] 일부 성인의 평균 생활 시력에 관한 연구가 있으

나[11] 주로 취학 전 아동 등 일부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의 시력검진이 대다수이므로 정기적 시력검진과 관

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다.

대학시기는 성년으로 향하는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

기로서 고교시절까지는 자신의 건강관리 역시 부모나 주

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학시절부터는

자기 생활에 주체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있어

서도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강화되며[12] 대학 시기에 성

립된 건강습관은 일생의 건강상태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볼 수 있고 대학생의 건강상태에 건강습관이 가장

영향력 높은 요인이라고 한 주장처럼[13] 일종의 건강습관

으로 볼 수 있는 정기적 시력검진이 대학시기 뿐만 아니

라 이후 일생의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므로 안

보건교육을 통한 정기적 시력검진의 필요성 인식 또한 중

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학생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

서[12,13] 눈 건강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출신지, 학제와 전

공계열별, 시력교정여부에 따른 정기적 시력검진의 실태

를 조사, 분석하여 안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 6월 현재 경기도 소재 2-3년

제 보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서울 소재 서울 소재 4

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총 314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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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중 답변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4부를 SAS

8.1(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성별, 출신지별, 학제별, 전공계열별, 시력교정여부에 따른

정기적 시력검진 실태의 파악을 위해 X2-검정을 이용하여

각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설

문지에는 성별, 출신지, 학제, 전공계열 등의 일반적인 인

적사항, 시력교정여부, 안과나 안경원에서의 정기적 시력

검진 여부 등에 관한 총 6문항으로 작성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2-3년제 대학의

학생 수가 4년제 학생보다 많았다. 도시출신이 농·어촌

출신보다 많았고 전공계열별로는 의료보건계열, 인문계열,

사회실무계열 순이었다.
 

2. 성별, 출신지에 따른 정기적인 시력검진 실태

안과나 안경원에서 년 1회 정도의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받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예’가 40.79%(124명), ‘아니오’

가 59.21%(180명)로 나타나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받지 않

는 대학생이 더 많았으며, ‘예’로 답한 학생 124명 중 여

학생이 62.9%, 남학생이 37.1%이었다. 성별, 출신지에 따

른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남녀 모두 정기적 시력검진을 받지 않은 대학생이 많았

으나 여학생은 정기적 검진을 받는 경우가 45.35%로 남녀

평균(40.79%)보다 높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정기적 시

력검진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학생 대상의 시력관리 지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와[14] 대

학생들의 건강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에서[13] 시력

관리 실천과, 건강습관에는 성별차이가 없다고 언급한 내

용과는 다른 결과이나, 대학생의 건강신념 및 건강행위 실

천도에 관한 연구에서[13] 여학생의 건강신념이 높게 측정

된 것과는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출신지별로는 도시출신의 43.07%, 농·어촌출신의

24.32%가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출신이 농·어촌출신보다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5). 출신지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력관리 지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13] 시력관리 실천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것과 같은 결과

로서 대상군의 연령은 다르나 시력관리의 측면에서는 도

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실천도가 높다고 하겠다. 

3. 학제와 전공계열에 따른 정기적인 시력검진 실태 

대학생들의 소속대학 학제와 전공계열에 따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학제에 따른 결과는 2-3년제 대학의 대학생인 경우가

27.64%, 4년제 대학교의 학생인 경우가 65.71%로 4년제

대학교의 학생들이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전공계열별 정기적인 시력검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304)

character division frequence(%)

sex
male 132(43.42)

female 172(56.58)

native 
place

city 267(87.83)

rural area 37(12.17)

educational 
system

two or three-year-course college 199(65.46)

university 105(34.54)

division 
of major

human knowledge 52(17.11)

natural science 28(9.21)

medical and health science 145(47.7)

social science 45(14.8)

art and athletics 12(3.95)

engineering 19(6.25)

the others 3(0.99)

Table 2. The periodic visual acuity test according to sexes
and native place(N=304)

character division periodic visual  acuity test(%)

sex

male

yes 46(34.85)

no 86(65.15)

total 132(100)

female

yes 78(45.35)

no 94(54.65)

total 172(100)

native 
place

city

yes 115(43.07)

*

no 152(56.93)

total 267(100)

 rural area

yes 9(24.32)

no 28(75.68)

total 37(1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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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p<0.001), 예체능계열(7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계열(60.71%), 인문계열(53.85%), 공학계열(42.11%)

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보건계열(34.48%)과 사

회실무계열(26.67%)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차이는 대학생의 건강신념과 건강행위 실천

도에 관한 연구에서[15] 간호, 의학계열의 건강신념과 실천

도가 일반계열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

나, 동 연구에서 일반계열 중에서는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

았다는 결과와는 일부 유사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

이는 본 연구에서 2-3년제와 4년제 학생을 함께 연구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의료보건계열은 2-3년제 학생

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4년제 학생들이 주를 이룬 예체

능계열, 자연계열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제와

전공계열에 따른 정기적 시력검진률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시력교정에 따른 정기적인 시력검진 실태

대학생들의 시력교정여부에 따른 정기적 시력검진의 실

태는 Table 4와 같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교정

한 대학생은 304명 중 64.8%(197명), 시력교정을 하지 않

는 대학생은 35.2%(107명)이었다. 시력을 교정한 학생 중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하는 학생은 50.25%, 시력을 교정하

지 않는 학생 중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하는 학생은

23.36%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시력교정여부에 따른 정기적 시력검진의 차이는 시력교

정자의 경우에 실제로 시력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정자에 비해 시력에 대한 관심도

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시력교정을 위해 방문한 안경

원,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유도했기 때문으로도 해석

된다. 

본 연구에서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받지 않는 대학생은

60%에 가까우며 성별, 출신지, 학제, 전공별, 시력교정여

부에 따라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정기적인 시력검진이 눈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진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들에게 대학 이후의 시생활과 눈 건강을 위한 정기적 시

력검진을 건강습관의 하나로서 자리 매김 하고 정기적 시

력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안보건교육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성별, 출신지, 학제, 전공

별, 시력교정여부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폭 넓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2-3년제 보건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4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시력검진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 중 40.79%가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59.21%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학생의 정기적 시력검진률(45.35%)이 남학생

(34.8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 도시출신의 정기적 시력검진률이 43.07%, 농·어촌

출신이 24.32%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5).

4. 4년제 대학생의 정기적 시력검진률이 65.71%, 2-3년

제 대학생이 27 .64%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Table 3. The periodic visual acuity test according to educa-
tional system and division of major(N=304)

character division periodic visual acuity test(%) 

educational 
system

two or three-year-
course college

yes 55(27.64)

*
no 144(72.36)

university
yes 69(65.71)

no 36(34.29)

division of 
major

human 
knowledge

yes 28(53.85)

*

no 24(46.15)

natural science
yes 17(60.71)

no 11(39.29)

medical and 
health science

yes 50(34.48)

no 95(65.52)

social science
yes 12(26.67)

no 33(73.33)

art and athletics
yes 9(75.0)

no 3(25.0)

engineering
yes 8(42.11)

no 11(57.89)

the others
yes 0(0)

no 3(100)

*p<0.001

Table 4. The periodic visual acuity test according to correc-
tion of visual acuity(N=304)

character division periodic visual acuity test(%)

correction of 
visual acuity

yes

yes 99(50.25)

*

no 98(49.75)

total 197(100)

no

yes 25(23.36)

no 82(76.64)

total 107(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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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5. 전공계열별 정기적 시력검진률은 예체능계열, 자연계

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의료보건계열, 사회실무계열 순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001).

6 .  시력을 교정한 대학생의 정기적 시력검진률이

50.25%, 시력을 교정하지 않는 대학생이 23.36%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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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l condition of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for 304 undergraduate students were investigated for the
purpose of prepared some fundamental data on the development of the eye-health education program and con-
ducting a practical application. Many undergraduate students (59.21%) had not been tested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The ratio of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for female was higher than male. There was statistical sig-
nificant difference dependence on the native place,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division of major. The ratio of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for undergraduate students from city was 43.07%, from rural area was 24.32%
(p<0.05).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the ratio of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of university students
was 65.71%, college students was 27.64% (p<0.001). The ratio of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corrected their visual acuity was 50.25%, while that of students who have not corrected was
23.36% (p<0.001). 

Key words: an undergraduate student,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the educational system, correction of visual
acuity 


